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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블루와 여가 활동 :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Corona Blue and Leisure Activities : Focusing on Korean Case

사 혜 지1 이 원 상2 이 봉 규3*

Hye Ji Sa Won Sang Lee Bong Gyou Lee

요    약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이 합쳐진 코로나 블루(Corona Blue)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전과 후의 스트레스와 여가활동과의 연관성에 대해 알아보고, 스트레스에 따른 여가활동의 도움에 관하

여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토픽모델링방법을 통한 코로나 블루 뉴스기사 분석과 설문조사의 2가지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
였다. 즉, 첫째, 코로나19가 “경계”단계로 격상된 2020년 1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강화된 9월까지의 신문 기사를 토대로 

총363건의 뉴스 기사를 토픽모델링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총 28개의 토픽이 추출되었으며, 비슷한 주제끼리 멘탈데믹

(mentaldemic), 세대확산, 우울증 가속 원인, 피로감 증가, 장기전에 대처하는 자세, 소비변화, 우울 극복을 위한 노력 총 7개로 그룹화
하였다. 둘째, SPSS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전, 후 여가활동에 따른 스트레스 변화수준과 여가활동에 따른 주된 도움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코로나19 전 여가활동 참여에 따른 스트레스 감소 평균 차이가 코로나19 후 보다 큰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

며, 코로나19 후에도 여가활동은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 19전 여가활동에 따른 주된 도움이 
신체적, 사회적 활동을 통한 기분전환, 재충전의 의미였다면, 코로나19 후에는 자연, 야외 활동, 지적 활동을 통한 기분전환, 잠깐 잊

음과 같은 심리적 역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코로나 블루 현황 파악과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여가 대처

를 통해 완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여가 정책 및 대응 
방안 마련에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 코로나블루, 여가활동, 팬데믹, 우울, 스트레스 

ABSTRACT

As the global COVID-19 pandemic is prolonged, the Corona Blue phenomenon, combined with COVID-19 and blue, is intensify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trend of Corona Blue in consideration of the possibility of increasing mental illness and 

the need for countermeasures, especially after COVID-19. This study tried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leisure activities 

before and after COVID-19 by using Corona Blue news article analysis through the topic modeling method, and questionnaire find out the 

help of stress and leisure activities. This study was compared and analyzed using two research methods. First, a total of 363 news articles 

were analyzed through topic modeling based on newspaper articles from January 2020, when COVID- 19 was upgraded to the “border” 

stage, until September, where the social distancing stage was strengthened to stage 2.5 in Korea. As a result of the study, a total of 28 

topics were extracted, and similar topics were grouped into 7 groups: mental-demic, generational spread, causes of depression acceleration, 

increased fatigue, attitude to coping with long-term wars, changes in consumption, and efforts to overcome depression. Second, the SPSS 

statistical program was used to analyze the level of stress change according to leisure activities before/after COVID-19 and the main help 

according to leisure activitie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average difference in stress reduction according to 

participation in leisure activities before COVID-19 was larger than after COVID-19. Also, leisure activities were found to be effective in stress 

relief even after COVID-19. In addition, if the main help from leisure activities before COVID-19 was the meaning of relaxation and 

recharging through physical and social activities. After COVID-19, psychological roles such as mood swings through nature, outdoor activities, 

or intellectual activities were found to play a large part. As such, in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understanding the current status of 

Corona Blue and coping with leisure in extreme stress situations has a positive effect. It is expected that this research can serve as a 

basis for preparing realistic and desirable leisure policies and countermeasures to overcome Corona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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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19년 말부터 발병되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코

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국제사

회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의료뿐 아니라 산업 전

반에 걸쳐 경제적·사회적 혼란이 가중됨에 따라 세계보건

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2020년 3월에 감

염병 최고 위험 등급인 ‘팬데믹(pandemic)‘을 선포하였다.

세계적인 팬데믹 장기화 상황은 확진자와 유가족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 개개인의 정신건강에도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1]. 이러한 상황은 '코로나19'와 '우울감(blue)'

이 합쳐진 코로나 블루(Corona Blue)라는 신조어도 잉태했

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인 코로

나 블루는 불안과 두려움 등 정신적 충격을 초래하기도 한

다. 즉,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실내에 머무르면서 생기는 

답답함, 자신도 감염될 수 있다는 불안감, 작은 증상에도 

코로나가 아닐까 걱정하는 두려움, 활동 제약이 계속되면

서 느끼는 무기력증, 감염병 관련 정보와 뉴스에 대한 과도

한 집착,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 증가, 과학적으로 증

명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대한 맹신 등이 이에 해당한다[2].

경기연구원(2020)의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절반 수준(48%)이 코

로나로 인한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고연령일수

록 불안/우울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스

트레스 수준은 3.7점으로 과거 다른 전염병, 재난과 비교

한 결과 메르스(2.5점)의 1.5배, 세월호 침몰 때의 불안/스

트레스(3.3점)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3]. 

2018년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주4일 근무제 

추진, 워라밸(Work-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시대

를 맞이하여 일보다는 여가생활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외출

자제, 실내 문화 시설 폐쇄, 실외 공공체육시설 인원 제

한, 종교행사 금지, 영화관, 노래연습장, PC방 등 폐쇄 조

치 등 예방을 위해 다각도로 대응하면서 여가활동에 제

약이 많아지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2020)에서 조사한 

‘코로나 19 이후 달라진 시민 일상’ 설문에서는 서울시민 

32%는 코로나19로 인해 ‘여가활동이나 여행에 제약을 

받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응답하였다[4]. 오세숙, 손영

미, 전형상(2013)의 연구에 따르면 여가는 일상생활 속

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주요 전략 및 대처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5]. 또한, 여가스포츠/신체활동의 참여는 스트레스 감소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보고되었다[6-7]. 

그러나 아직 스트레스, 우울, 여가활동에 관한 많은 연

구가 개인의 스트레스에 직면한 상황에서 대처하기 위해 

어떤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 혹은 주로 참여하는 

여가활동 유형과 스트레스의 관계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강희엽,이철원,이민석(2017)의 연

구에서는 노년기에 겪는 스트레스의 상황들에서 여가 활

동 참여가 노년층의 성공적 노화와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를 구조적 관계를 통하여 파악하고자 하였으

며[8], 이호길(2016)의 연구에서는 중년기 삶의 여가활동이 

우울증 극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해보고, 중

년기 삶의 우울이 결과 변수인 심리적 안녕감과 어떠한 영

향관계가 있는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중·장년

층 세대의 변화와 적응과정에서 나타날 우울현상과 심리

적 안녕감이 왕성한 여가활동을 통해 상당부분 긍정적 영

향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여가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9]. 이승원, 원도연, 박상현(2016)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교체육 참여, 여가스포츠 참여, 사회적 유대감, 폭력성 

및 우울감의 인과관계를 검증하였으며, 청소년기의 학교

체육과 여가스포츠 참여의 중요성을 검증하였다[10]. 

우울과 현재 팬데믹 상황에서 살펴본 연구들은 대학 신

입생들의 자아탄력성 정도에 따른 우울감과 심리적 정서

의 차이[11], 65세 이상 노인들의 정서적 변화에 대한 현상

학적 연구[12]로 아직은 대상을 한정하여 실태조사를 진행

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기존 설문조사, 인터뷰를 

활용한 연구 방법론의 경우 표본을 추출하여 진행하였기

에 결과를 완전히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존재한다. 

반면, 토픽모델링 방법은 문서를 이루고 있는 키워드

를 바탕으로 문서에서 주제(topic)를 도출하기 위해 사용

되는 통계적 분석기법으로 주로 비정형 텍스트 분석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13]. 이를 통해 문서들을 주제별로 

분류할 수 있으며, 문서들이 어떤 주제들을 함께 다루고 

있는지 예측 할 수 있으며, 주제들의 동향 파악과 신규 

문서가 어느 주제에 대한 것인지 등을 추정할 수 있는 특

징이 있다[14]. 문서의 주제를 뽑아 분석한 토픽모델링 

방법은 대량의 데이터에서 특정 주제로 분류할 수 있기

에 주제와 관련된 이슈들이 무엇인가를 탐색해 볼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15]. 토픽모델링을 적용하기 위한 기

법 중 가장 대표적인 알고리즘은 디리클레 분포를 이용

하여 주어진 문서에 숨겨져 있는 주제들을 추론하는 확

률 모델 알고리즘인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이다[14][16]. LDA에서는 각 주제에 따라 도출할 수 

있는 단어들의 확률 분포를 알고 있을 때, 무작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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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dom process)에 의해 문서가 생성될 수 있다고 가

정하는 모형이다. 하나의 문서는 여러 주제로 구성되고, 

문서의 주제 분포에 따라 단어의 분포가 결정된다는 가

정하에 단위 문서가 생성된다. 이를 통해 문서 전체의 주

제, 각 문서별 주제 비율, 각 주제에 포함되는 단어들의 

분포를 알아낼 수 있다는 장점을 인정받고 있다. 신문 기

사와 같은 미디어 자료에 대한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연구

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윤호준, 박재현, 윤지운(2019)

의 연구에서는 치매 관련 신체활동에 대한 뉴스기사를 분

석하여 주요 주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논의하고자 하

였다[17]. 박건철(2019)의 연구에서는 한국학술 지인용색

인 DB를 활용하여 국내 핀테크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18]. 정진명, 박영호, 김우주(2018)는 토픽모델링을 이용

한 교육정책 키워드 기반 소셜 미디어를 분석하여 교육 

분야 정책과정에서 소셜미디어 기반 여론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19]. 이처럼 토픽모델링 방법을 통해 

문서에 잠재된 주제를 찾아내거나 대량의 문서에서 주제

를 찾아 동향을 분석한 연구들이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대량의 정보에서 추출된 주제와 개인의 현실적인 

상황과 일맥상통한 주제인지 혹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통합, 비교하는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팬데믹 상황과 같은 특수 상황

에서 코로나 블루(우울)와 관련한 주제 동향을 뉴스 분석

을 통한 토픽모델링 방법으로 알아보고 설문조사를 활용

하여 코로나19 전과 후 우울과 여가활동의 연관성에 대

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처럼 2가지 방법을 통합, 비교 분

석하여 현실적인 여가 정책 및 대응 방안을 제안하는데 

연구 의의가 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분석과 설문조사 2가지 방법

을 활용한 통합 연구로 진행하여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토픽모델링 분석 방법을 통하여 뉴스기사에서 코로

나 블루와 관련된 주제를 탐색하고자 한다. 둘째, 설문조

사를 이용하여 여가활동 참여자의 스트레스에 대한 여가

적 대처를 통합적으로 파악하여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2.1 토픽 모델링 분석 

2.1.1 데이터 수집 

본 연구에서는 N 포탈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뉴스기사

에서 이용 키워드를 중심으로 검색을 실시, 코로나 19가 

국내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된 뒤인 2020년 2월부터  

2020년 9월까지의 기사를 중심으로 코로나 블루, 우울, 

스트레스를 키워드로 뉴스기사를 수집하였다. 후에 결과 

내 검색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코로나 블루와 여가활동

에 관련된 토픽들을 분석하여 코로나 블루 상황을 파악

하고자 총 363건의 기사가 본 연구 자료로 활용되었다. 

2.1.2 분석 과정 

토픽모델링 분석을 위해서 논문의 텍스트를 분석에 적

합한 형태로 정리하는 절차가 수행되었다. 먼저, R 프로

그램에서 텍스트 파일로 변환된 뉴스를 불러온 후 텍스

트에 포함된 구두점, 숫자, 공백(white space) 등 텍스트 

안에서 특정한 의미를 형성하지 않는 부수적인 요소들을 

제거하였다. 이후 R 프로그램의 'tm(text mining)' 패키

지를 활용하여 불용어(stop words)를 삭제하고, 위 과정

을 수행한 이후에도 텍스트에 남아있는 특수문자를 삭제

하는 명령어를 통해 제거하는 절차를 수행하였다. 마지막

으로 부착된 품사태그에서 일반명사, 고유명사만 추출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토픽모델링 방법 중 Blei, Ng, & 

Jordan(2003)이 제시한 LDA 모델을 적용하였다[14]. 

LDA 모델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e.g., 텍스트 데이터, 

이미지, 음악, 소셜 네트워크 등)를 활용한 토픽모델링에 

적용 가능한 확률 통계 모형이다[20]. LDA 모델은 토픽 

구조가 문서에 숨겨져 있는 구조(hidden structure)이기 

때문에 문서별(per-document) 토픽 분포, 문서별 단어

별(per-word) 토픽 할당이라는 구조분석을 통해 토픽을 

관찰할 수 있다는 바를 전제로 한다[20]. 본 연구에서는 

뉴스 전문을 대상으로 LDA 모델을 적용하여 각 토픽 당 

상위 30개의 연관 단어를 산출하도록 모델을 구성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로그우도(Log-Likelihood)를 사용하

여 토픽의 수를 결정하였다. 로그우도는 문서 내 토픽 출

현확률과 토픽 내에 단어 출현확률을 계산하여 확률적 

모델이 실제로 관측 값을 잘 예측하는지를 평가하며, 이

를 바탕으로 토픽모델링이 잘 수행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로그우도는 토픽의 수를 결정할 때에는 높은 

값을 갖는 주제의 개수를 선정한다[21]. 월별 기사 수는 

표 1과 같다. 코로나 블루와 관련된 뉴스 기사는 확진자 

수 증가,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될 때 더욱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토픽모델링의 특징은 토픽을 추출하는 과

정이 사람에 의한 분석이 아니라 LDA 알고리즘에 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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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모든 것을 맡기는 자율적인(unsupervised) 과정이

라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LDA를 통해 추출된 

토픽이 다수의 단어로 특징 지워지면서도 딱히 큰 의미

를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22]. 이러한 경우

에는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이 투입되어 토픽모델링의 

결과를 해석해야 하는 과정(human judgement)이 요구

된다[23]. 본 연구에서도 LDA를 사용한 결과들에 대한 

객관성과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관련 전공 교수와 전문

가 2인에게 결과 해석에 대해 동료 검증을 의뢰하였다. 

(표 1) 월별 기사 수 

(Table 1) Number of articles per month

월 기사 수

2020.2 2

2020.3 52

2020.4 73

2020.5 37

2020.6 18

2020.7 22

2020.8 44

2020.9 115

2.2 설문 조사 분석 

2.2.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20대부터 60대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코로나 전과 후 어떤 여가활동에 

참여하며, 여가활동 참여에 따른 스트레스 변화는 어떠한

지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 지방의 성인 

남녀 240명을 대상으로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응답이 불

성실하거나 신뢰성이 낮다고 판단된 18부의 설문을 제외

한 221부의 설문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참

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 

(Table 2)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성 115 51.6

여성 108 48.4

연령

20대 40 17.9

30대 72 32.3

40대 45 20.2

50대 38 17.0

60대 이상 28 12.5

2.2.2 연구 도구

본 연구는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20대부터 60대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코로나 전과 후 여가활동 참여 유형과 

여가활동 참여에 따른 스트레스 변화는 무엇인지를 비교

하고자 하였다. 설문 문항은 코로나 발생 전과 후로 나누

어 동일한 질문에 관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인구통계학적 특성 2문항(성별, 연령), 여가활동 

유형에 관한 문항, 여가활동 참여에 따른 스트레스 변화 

수준, 여가활동을 통한 도움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

다. 구체적으로 여가활동 유형에 관한 설문문항은 Lutzin, 

& Storey(1973)이 개발하고 한승엽, 김홍렬, 윤설민, 장윤

정(2007)이 수정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복수응답이 가능

하도록 하였다[24-26]. 여가 활동 유형은 신체적 활동(골

프, 테니스, 스포츠, 찜질방 등), 사회적 활동(봉사, 종교, 

친목회 등), 문화적 활동(영화, 콘서트, 연극, 스포츠 관람 

등), 자연적 활동(산책, 여행, 캠핑, 나들이 등) 마지막으

로 지적 활동(학습, 지식습득, 독서, 창작, 미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가활동 참여에 따른 스트레스는 5점 척

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여했던 여가활동

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도움이 되었는지 개방형으로 입력

하여 분류 하였다. 설문 참여자들의 여가활동 유형에 관

한 분석은 다음 표 3, 표 4와 같다. 

(표 3) 코로나19 전 주로 참여하는 여가활동

(Table 3) Leisure activities mainly participated in 

before COVID-19

순위 여가 활동 유형 빈도 비율(%)

1 신체적 활동 138 31.7

2 사회적 활동 104 23.9

3 문화적 활동 95 21.4

4 자연적/야외 활동 72 16.5

5 지적 활동 27 6.1

합계 436 100

순위 여가 활동 유형 빈도 비율(%)

1 자연적/야외 활동 151 39.4

2 지적 활동 146 38.1

3 신체적 활동 33 8.6

4 사회적 활동 28 7.3

5 문화적 활동 25 6.5

합계 383 100

(표 4)  코로나19 후 주로 참여하는 여가활동

(Table 4) Leisure activities mainly involved after COVID-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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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키워드

1 사람, 스트레스,  사망자, 증가, 우려

2 여행, 아이, 가족, 엄마, 일상

3 자살, 극단, 예방, 도움, 재난  

4 거리, 완화, 전국, 금지, 진행

5 직장, 재택근무, 회사, 시간, 직장인

6 확진, 격리, 방역, 보건, 감염 

7 장마, 경제, 상황, 불안, 바이러스

8 위기, 감염증, 호소, 확산, 호소 

9 비타민, 섭취, 영양소, 식품, 음식

10 소비, 준비, 상담, 선결제, 조사 

11 서비스, 온라인, 고객, 보험, 정신

12 의료진, 장기, 불안, 병원, 사태 

13 심리, 수면, 기분, 정신, 호르몬 

14 우울증, 우울, 증가, 경제, 사회

15 자신, 유지, 정보, 생활, 마음

16 운동, 걷기, 스트레칭, 효과, 근육

17 반려, 놀이, 교육, 산책, 동물

18 개선, 해소, 효과, 제약, 식이

19 명상, 도서관, 족욕, 체험, 극복

20 대상, 주민, 구민, 환자, 불안 

21 확진, 환자, 지역, 정도, 뉴스

22  결핍, 중년, 질환, 한방, 노인

23 학생, 신입, 사람, 친구, 여성 

24 도움, 백신, 국민, 희망, 장기

25 공원, 둔치, 증가, 산책로, 광장

26 매운맛, 부캐, 게임, 소비자, 트렌드

27 우울, 자해, 상담, 센터, 필요

28 아이, 학교, 복지, 부모, 가정  

(표 5) 코로나블루 관련 핵심키워드 

(Table 5) Core keywords related to Corona Blue

2.2.3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설문문항에 

따른 빈도분석 그리고 개방형 질문 응답 결과를 내용 분

석하여 명명척도로 변화하였다. 내용분석은 범주화를 통

해 동일 단어들을 중심으로 1차로 묶어 탐색내용을 유목

한 한 후, 유사한 의미가 있는 단어들을 추출, 분석하여 

2차로 관련 내용을 유목화 하였다. 본 연구의 유목화하는 

과정에는 관련 전공 교수 1인과 박사 2인으로부터 내용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코로나 발생 전과 후에 스트

레스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여가활동을 통해 스트레

스 해소에 도움 받은 점에 대한 개방형 응답결과를 내용 

분석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내용분석은 코로나 발

생 전과 후에 대해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참여한 여가활

동에 대해서는 복수응답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위에 서술

한 교차분석 및 내용분석에서는 복수응답 결과를 모두 

합산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토픽 모델링 분석을 통한 코로나 블루 분석 

우선, 코로나블루와 관련하여 웹수집된 뉴스 기사 

363건에 대해서 형태소 분석을 적용한 후 명사를 도출하

였으며, 뉴스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별도의 불용어 리스

트를 제거하였다. 이후, TF-IDF를 사용하여 뉴스를 문헌-

(그림 1) 로그우도 값에 따른 토픽추출 개수

(Fig 1) Number of topics extracted according to 

Log-Likelihood value

용어 행렬로 임베딩하였고, 생성된 Corpus로부터 토픽을 도

출하기 위해 전술한 LDA가 적용되었다. 그 과정에서, 토픽

의 개수를 12개부터 40개까지 변화시켰으며, 이에 따른 로

그우도 값의 변화가 [그림 1]과 같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로그우도 값의 변화를 바탕으로 28개

를 최적의 토픽 개수로 고려하였으며, 토픽 내용에 대한 

해석을 위하여 토픽 별 출현확률 상위 30개의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다음 표 5에서는 토픽별로 주요 키워드 5개

를 제시하였는데, 토픽모델링을 통해 도출된 28개의 토픽 

각각은 코로나블루와 관련된 사회적 인식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도출된 토픽별 상위 30개 단어를 해석하면, 토픽들을 

보다 넓은 관점에서 유사한 카테고리로 그룹핑 할 수 있

는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토픽모델링을 통해 시도한 각 

토픽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함께, 상위 그룹으로 묶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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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토픽의 그룹을 같이 해석한다면, 코로나블루와 관련된 

28개 토픽들에 대한 보다 입체적이고 직관적인 해석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를 위해, 토픽 별 상위 30개 키워드 출현확률의 유클

리드 유사도를 바탕으로 K-means Clustering을 수행하였

다. Hartigan과 Wong의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K값을 2부

터 10까지 변화해가며, K-means Clustering의 군집 내 Sum 

of Squares 값의 변화를 비교하면서 그 값이 낮은 수준인 

군집의 개수 7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다음 표 6과 

같이 7개의 상위 범주로도 토픽들을 그룹화할 수 있었으

며, 보다 입체적인 해석을 시도할 수 있었다. 

군집 타이틀 군집 번호 

1
멘탈데믹

(Mental-demic)
1, 2, 3, 4

2 세대 확산 20, 21, 22, 23

3 우울증 가속 원인 5, 6, 7, 8

4 피로감 증가 12, 13, 14, 15 

5 장기전에 대처하는 자세 24, 25, 26, 27, 28

6 소비 변화 9, 10, 11

7 우울 극복을 위한 노력 16, 17, 18, 19

(표 6) 코로나블루 관련 토픽 그룹 

(Table 6) Corona Blue Related Topic Group

그룹 1의 타이틀은 멘탈데믹(mentaldemic)으로 그룹명을 

정하였다. 그룹 1에서는 사람, 스트레스, 자살,  문제, 극단, 

금지, 우려와 같은 단어들이 토픽 이슈로 나타났다. 멘탈데

믹은 코로나19로 사회, 경제적 손실은 물론 개개인의 정신

건강에도 우울감이 확산되면서, 공동체 전체에 정서적 충

격이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룹 2에서는 주민, 구민, 환자, 중년, 노인, 학생, 여

성, 주민 등 세대를 나타내는 토픽들이 눈에 띄게 나타났

다. 최근 경제 위기에 따른 실업과 생활고로 인한 자살률

이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 기사들을 확인할 수 있다. 코로

나19로 인해 타격을 받은 기업들이 신입사원 채용을 미

루고 있으며 고용형태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코

로나 19 감염 취약 계층인 중년, 노년층의 우울 상황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경기가 침체되면서,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더 큰 피

해를 입고 있다는 뉴스 기사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룹 3에서는 재택, 격리, 확진, 장마, 경제, 상황, 위기 

등 코로나 블루를 가속화 시키는 원인들을 토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2020년 여름 연일 거듭되는 

최장 장마가 심리적 우울을 가중시킨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집단 

발병은 지역사회에 불안감을 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확진자 격리와 방역에 지자체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좀

처럼 줄어들지 않는 확진자 숫자에 우울과 불안, 무기력

증이 커지고 있다.  

그룹 4에서는 코로나에 따른 피로감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의료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피로감이

나 무력감, 우울감 등이 확산과 최근 유엔에서 발간한 정

책보고서를 통해 코로나 블루가 향후 정신질환의 팬데믹

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

해서는 사회가 통합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최대 관

건이라고 지목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심리적 불

안감 극복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기업들을 중심

으로 심리방역대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는 기사를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는 국가 트라우마 센터

를 통해 확진자와, 격리자 등 가족 중심의 치료를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서 피로감이나 무력감, 

우울감 등이 확산에 따른 대국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룹 5에서는 기약 없는 장기전에 짙어지는 코로나블

루로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을 확인 할 수 있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매운맛 제품과 같은 자극적 음식 열풍, 백신

개발에 대한 희망, 공원, 산책로 등 감역 확산 방지를 위

해 실외 활동의 선호를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편으

로는 우울, 자해, 상담과 같은 기약 없는 장기전에 지쳐가

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가정보육기간이 길어지면서 

부모들의 스트레스 증가와 사회활동이 왕성해야 할 20-30

대 청년층의 고립감과 우울은 자칫 치명적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자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그룹 6에서는 영양소, 식품, 음식, 소비, 선결제, 온라

인, 쇼핑, 보험 등 과 관련된 키워드들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며 건강을 최우선 목표로 두는 이

들이 증가하고, 소비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이 같은 움

직임과 함께 금융권 내에서도 주목 받는 분야는 보험업

계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이 제

고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는 현재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정신건강 관련 상품을 제공하거나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소비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면연력과 개인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영양제 구매가 늘어

났다. 또 다른 변화로는 식당과 카페, 주점 등의 이용이 

제한되면서 배달이용 증가와 배달 플랫폼에서도 대면접



코로나 블루와 여가 생활 

한국 인터넷 정보학회 (22권2호) 115

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온라인 우선결제를 유도하고 있다

는 기사들을 확인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룹 7에서는 운동, 걷기, 스트레칭, 반려, 

식이, 명상, 족욕과 같은 키워드를 통해 코로나 블루 극복

을 위한 개인적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개인의 여가생활과도 연결되는데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연일 거듭되고 있는 와중에 밀폐된 공간보다는 

산림과 공원 같은 야외 공간에서의 산책, 가정에서는 스

트레칭등의 개인적 활동이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족욕 

식이요법과 영양제 섭취를 통해 면역력을 높이는 등의 

다양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반려 동물, 반려 식물

을 통한 정서적 안정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뉴스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2 설문조사 분석을 통한 스트레스 변화 수준

3.2.1 코로나 19 전 여가활동 참여 전, 후 스트레스 변

화 수준 

코로나19 전 여가활동 참여 전과 후 스트레스 변화 차

이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

과, t=15.413으로 유의수준 .001을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코로나19 전 여가활동 참여 

전과 후에 스트레스 변화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전 상황에서, 여가활동 참여 전 스트레스 평균

은 3.26인데 반해 여가활동 참여 후 평균은 2.24로 스트

레스 평균이 더 낮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7) 코로나19 전, 여가활동 참여에 따른 스트레스 변화

(Table 7) Changes in stress according to participation 

in leisure activities before COVID-19

구 분
기술통계량

t(p)
N 평균(M)

표준편차
(SD)

여가 참여 전 223 3.26 .861
15.413***

여가 참여 후 223 2.24 .855

*p<.05, **p<.01, ***p<.001

3.2.2 코로나 19 후 여가활동 참여 전, 후 스트레스 

변화 수준 

코로나19 후 여가활동 참여 전과 후의 스트레스 변화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10.350으로 유의수준 .001을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코로나19 발병 후 여가활동 참

여 전, 후 스트레스 변화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

다. 코로나19 후 여가활동 참여 전 평균은 3.84인데 반해 코

로나19 후 여가활동 참여 후 평균은 3.17로 나타났다. 

코로나 발병 전과 후 상황에서 여가활동 참여 전, 후를 

비교해 보았을 때, 코로나19 전 여가활동 참여에 따른 스

트레스 감소 평균 차이가 코로나 19 후 보다 큰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 19 후에도 여가활동에 따

른 스트레스 차이 또한 완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코로

나19 상황에서도 여가활동이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를 준 

것으로 판단된다. 

(표 8) 코로나19 후, 여가활동 참여에 따른 스트레스 변화

(Table 8) Changes in stress due to participation 

in leisure activities after COVID-19

구 분
기술통계량

t(p)
N 평균(M)

표준편차
(SD)

여가 참여 전 223 3.84 .817
10.350***

여가 참여 후 223 3.17 .903

*p<.05, **p<.01, ***p<.001

3.2.3 코로나19 전, 후 여가활동에 따른 주된 도움을 

받은 점

코로나19 전 주요 참여 여가활동과 여가활동에 따른 

주된 도움 받은 점을 교차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9와 같

다. 코로나19 전에는 기분전환, 재충전, 체력강화, 긴장완

화와 같은 도움을 주로 받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표 9) 코로나19 전, 여가활동에 따른 주된 도움 

(Table 9) Main help from leisure activities before 

COVID-19

빈도(%)

신체 사회 문화
자연
야외

지적 합계

잠시 잊음 1.6 1.8 1.8 1.9 0.5 7.6

불안 해소 3.7 2.1 0.9 0.5 0.5 7.6

기분 전환 15.4 8.5 5.5 4.6 1.6 35.6

재충전 3.9 4.6 6.4 4.8 2.5 22.2

평안함 0.5 0.9 0.9 1.4 0.2 3.9

체력 강화 2.8 3.0 2.3 1.8 0.2 10.1

긴장 완화 3.5 2.5 3.4 1.4 0.9 11

기타 0.5 0.5 0.7 0.5 0 2.1

합계 31.7 23.9 21.8 16.5 6.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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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코로나19 후, 여가활동에 따른 주된 도움 

(Table 10) Main help from leisure activities after 

COVID- 19

빈도(%)

신체 사회 문화
자연
야외

지적 합계

잠시 잊음 1.8 2.2 1.0 8.0 12.2 25.2

불안 해소 1.1 0.5 0.3 2.1 1.6 5.6

기분 전환 1.9 2.7 2.1 9.8 6.4 22.8

재충전 0.5 0.5 0.8 5.6 5.6 13.0

평안함 0.3 0.8 0.8 4.8 4.8 11.4

체력 강화 1.1 0.3 0 1.6 1.3 4.2

긴장 완화 1.3 0.3 0.8 3.4 2.6 8.5

기타 0.8 0.3 0.5 4.2 3.4 9.3

합계 8.8 7.4 6.4 39.5 37.9 100

코로나19 후 주요 참여 여가활동과 여가활동에 따른 

주된 도움 받은 점을 교차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10과 

같다. 코로나19 후에는 다른 활동보다도 자연, 야외 활동 

그리고 지적 활동을 통해 잠시 잊음, 기분 전환, 재충전, 

평안함, 긴장 완화와 같은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의 비율

이 높게 나타났다. 

4.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장기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

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일컫는 ‘코

로나 블루(코로나 우울)’를 토픽모델링 방법을 통해 알아

보고, 코로나19 전, 후 스트레스와 여가 생활에 따른 도움

에 관한 실태를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우울과 여가활동의 

연관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종합적인 연구 결과

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있다.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에 따르

면, 자살은 '유기체로서의 개인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상호 작용하면서 선택하는 하나의 반응'으로 간주한다

[27]. 최근 보건복지부와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협회

(2020)의 ‘코로나 우울에 대한 3분기(9월) 실태조사’ 결과

에 따르면 우울, 불안, 두려움, 자살 사고 등 정신건강 지

수 대부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8]. 특히 우울이나 

자살사고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 갈수록 높아지는 경

향을 보이고 있으며, 자살사고 또한 1분기(3월: 9.7%) 조

사 때와 비교하였을 때 4.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2018년 일반 성인 자살생각률(4.7%)과 비교해 보았을 

때 굉장히 높은 수치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한국건강

증진개발원(2020)의 실태조사와 비슷한 결과로, 전체 응

답자 40.7%가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다라고 응답하였으

며, 여성(50.7%), 남성(34.2%)로 여성이 남성보다 코로나 

블루 경험률이 비교적 더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29]. 

국내뿐만 아니라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미국,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도 코로나19 관련 자살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코로나19 그리고 정신건강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코로나19는 일반 인구의 고통, 불

안, 전염에 대한 두려움, 우울증 및 불면증과 연관이 있다

고 설명하고 있으며[30-31], 미국에서는 우울증 증상의 유

병률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코로나19가 발병된 기간 

동안 3배 이상 높아졌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낮은 사회

적, 경제적 자원, 실업위기와 같은 개인스트레스 요인이 

큰 집단의 우울증 증상이 더 크다고 전하고 있다. 

과거 2003년 사스(SARS)와 2015년 메르스(MERS) 사

례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신종 감염병으로부터 생존한 

사람들은 회복이 된 이후에도 우울, 불안과 같은 다양한 

정신적 문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장, 단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2]. 때문

에 코로나19 이후 계획은 특히 정신 질환의 증가 가능성

에 관심을 갖고 더 집중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33].

둘째, 이러한 코로나 블루 증상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전 세대에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가 강화될수록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들이 많이 

찾는 여가시설인 경로당과 복지관 휴무, 요양시설에서의 

방치, 돌봄 공백[34] 등으로 노년층의 고립과 우울감이 증

가하고 있다. 이러한 우울감의 확산은 비단 어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20)

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9~24세 청소년 92명 

중 59.8%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불안·걱정·두려움을 느

낀다고 답했다. 또한 중국의 ‘감염병에 대한 아동행동과 

정서반응’ 연구결과 3~18세 이하의 아동에게 가장 흔하

게 나타나는 심리적 행동문제는 집착, 산만함, 과민함, 두

려움이었으며, 팬데믹 상황은 아동에게 다양한 스트레스 

반응을 가져왔다고 보고하였다[35].

세 번째, 코로나 블루의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19의 장

기화와 피로감에 따른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출 및 모임 자제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32.1%), 감염확산에 따른 건강염려(30.7%), 

취업 및 일자리 유지의 어려움(14.0%), 신체활동 부족으

로 인한 체중증가(13.3%)가 원인의 순서로 나타났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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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환(2020)의 연구에서도 격리 상황으로 인하여 개인

의 자유로운 이동과 신체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 박

탈당하는 경험은 개인에게 당혹스러운 일이며, 이는 자기 

조절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1]. 부정

적인 예상이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우울감을 불러일

으킨다. 코로나로 인한 현재 상황이 빠른 시일 내 종식되

거나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급격한 사회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36]. 사회의 긴장과 불안은 모든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및 증상으로 인하여 격리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은 상당한 수준의 불안, 분노, 혼란 및 스트레스를 경험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37]. 

넷째, 정부는 코로나 블루(우울)를 새로운 질병분류코

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각 지자체들

에서도 정신상담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 우울로 인해 지

쳐가는 국민들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등의 강구책을 

내놓고 있다. 중앙 재난 안전 대책 본부는 2020년 9월 재 

확산 이후 ‘코로나 우울’로 인한 정신건강 관련 정보 문

의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심리상담 건수도 같은 기간 1.8

배 늘었으며,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하기 

직전인 지난 8월 3,085건이었던 정신건강 관련 정보 제공 

건수는 9월에는 1만 2,300건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만큼 ‘코로나우울’

은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코

로나19 발생 초기인 1월부터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

을 운영, 관계부처와 함께 심리상담 및 휴식‧치유 프로그

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심리방역은 정신과검진과 24시

간 심리상담 강화,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게 상담 무료연

계지원,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한 시민 실천 캠페인 전개 

등이 있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등 각 부처와 민간단체

에서도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특히 코로

나우울을 겪는 많은 국민의 증가한 상담 수요에 대응하

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 내 심리지원반을 설치·

운영 중이며, 국가 트라우마 센터와 국립정신의료기관에

서 확진자와 그 가족 등에게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 중이다. 이러한 지원과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관련 우울 극복과 국민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신건강복

지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추진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심리방역 프로그램 확대와 더불어 코로나 블루

에 잠재된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모색도 이루어져

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보험

업계가 관련사항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는데 이

번 코로나19로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보험 업계는 현재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정신건강 관련 상품을 개발, 제공하거나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는 코로나 블루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보험업계도 빠르게 현실을 반영한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 판단이다. 이 외에도 언택트 시대와 발

맞춰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개발 등 디지털 헬스케어가 필수적이다.  

다섯째, 코로나 장기전을 대하는 방법들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자해 , 

자살 등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스트레스를 방역 규칙 안에서 해소하고자 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캠핑 이용자 수는 2016년 

310만 명, 2017년 301만 명, 2018년엔 33.9% 오른 403만 

명을 기록했다. 명상심리 어플리케이션 ‘코끼리’는 런칭 

2개월 만에 누적 가입자 10만 명을 돌파했다. 또한 집에

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관련 물품 및 공

기정화를 위한 반려식물의 구매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증가되는 스트레스와 불

안 등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개인적인 노

력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설문조사를 통한 연구결과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개인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원인은 대부분 일상생활 스트레스에서부터 시작한다[5].  

지금까지의 국내·외 여가와 스트레스에 관한 다수의 선

행연구들에서 일괄적으로 여가가 스트레스 조절에 주요

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

의 연구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19 전, 후 

여가활동에 따른 스트레스 비교를 확인해 볼 때 코로나19 

후 스트레스의 평균이 더 크고 여가활동 후에 감소폭도 

더 낮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oleman & Iso-Ahola(1993)

의 ‘여가완충모델(leisure buffering model)’에 따르면 여가

활동 참여가 스트레스의 영향을 중재하는 역할로 살펴보

면 낮은 스트레스 상황의 경우, 여가활동 참여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낮지만, 비교적 높은 스트레스상황의 경우 

여가대처신념이나 전략이 좋은 사람이 더욱 건강을 유지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때문에 높은 스트레

스 상황에서의 여가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39]. 

또한 ‘여가대처모델(leisure coping model)’을 기반으로 한 

선행 연구[40]에서는 모든 여가활동이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가대처신념과 여가대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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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이 스트레스를 낮추고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검증하였다. 이처럼 여가가 스트레스 수준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어 코로나19와 관련된 우울과 스트레스에서도 여가활

동의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전 여가활동을 통한 도움에 관한 교차분석에

서는 주로 신체적 활동, 사회적 활동을 적극적이고 상호

적인 활동을 통한 기분전환, 재충전, 체력강화, 긴장완화

와 같은 효과를 얻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후에는 코로나 확산 방지 정책에 따라 사회적, 실내 활동 

보다는 대부분의 활동이 밀폐된 공간이 골프, 캠핑, 등산

과 같은 자연/야외 활동이 증가되었고, 집에서 독서, 영화

감상과 같은 지적 활동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느끼는 

개인적인 효과도 기분전환, 잠시 잊음과 같은 심리적인 

효과를 얻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상적 여

가활동과 진지한 여가활동 모두 참여 전, 후 외적인 긴장, 

스트레스 수준이 감소한다는 휴식·이완적 여가(relaxing 

leisure)가 스트레스 대처에 유의한 예측변인이라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41-42].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가 발원한 이후 시점의 국민들

의 우울, 스트레스와 관련한 현황을 토픽모델링 분석과 

실태 조사 비교 분석을 통해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여가

정책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전 세계적으로 긴급 상황을 만들었

다. 이 전염성 바이러스는 일반 공중 보건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여러 심리적, 정신적 장애를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적절한 심

리적 전략, 기술 및 개입을 통해 먼저 일반 인구의 정신건

강이 보존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심리적 장애에 취약한 

개인을 식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까지 수행된 여가와 우울, 스트레스에 관

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일상적 스트레스 수준과 여가활동 

파악 그리고 그 관계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하

지만 여가 관련 행동 및 심리를 유효하게 예측하기 위해

서는 여가와 관련한 상황 특수적인 심리 행동적 특성을 

밝혀내는 것이 효과적이다[38].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팬데

믹과 같은 특수 상황에서 여가활동을 통한 실제 스트레

스 감소 여부와 어떠한 도움이 있는지에 관한 실태 조사

를 통해 여가활동이 스트레스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또한, 토픽모델링 분석을 통해 

코로나 블루의 현황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기만의 여

가 루틴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코로나

19 확산이 장기화 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코로나 블루

를 경험한 인구의 증가와 실제 여가활동이 우울과 스트

레스 감소에 영향을 준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현 팬데믹 

시대에 정신건강과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적극적 여가활

동을 위해 여가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며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여가 정책 및 여가 산업 콘텐츠업계에서는 신

중한 판단과 고려가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코로

나19로 인해 다양한 여가활동이 비대면 활동으로 많은 

부분 전환되었다. 비대면 활동으로 전환되면서 많은 여가 

활동에 제약이 발생하기도 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새로운 여가 문화를 만들어 내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새

로운 여가 문화를 만들어 가는 부분에서는 정보통신기술

의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다.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타

인과의 관계,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가치의 중요성이 새

롭게 주목받고 있다. 변화된 환경 속에서도 여가활동을 

통한 새로운 문화가 계속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정책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발병될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

문에 코로나19 전 여가활동 전, 후 차이점과 도움에 관해

서는 과거 경험에 의존하여 측정했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코

로나19이후 시행된 심리방역 프로그램들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여가활동을 통한 회복 탄력성이 얼마나 증진되

었는지를 함께 알아본다면 앞으로 더 의미가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향

후 어느 시점에 또 발생하게 될 새로운 유형의 신종바이

러스 발병 시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에 관한 논

의도 필요하다. 코로나19는 4차산업혁명을 더욱 빠르게 

가속화 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언택트를 활용한 여가활

동이 증가하고 있다. 안전한 상황에서의 여가 유형의 변화, 

여가 산업의 확장, 그리고 인식조사를 폭넓게 진행한다면, 

성숙하고 바람직한 여가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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